
박신영 CINDY PARK

업사이클링 컬렉션을 제작한 박신영(CINDY PARK)은 UAL 산하 London
College of Fashion에서 Menswear를 전공했으며, 현재 한국에서 업사이클링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이어가고 있다.

박신영이 속한 SYNC는 업사이클링을 기반으로 버려진 의복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
하며 지속 가능한 패션을 제안하는 패션브랜드다.데드스톡 소재와 폐의류를 활용해
수작업으로 제작하며, 기존 의복의 구조를 재해석해 새로운 디자인으로 선보인다. 

테일러드 자켓 한장과 셔츠 2장을 재조립하여 뷔스티에 탑과 스커트를 만들었습니다.

탑은 윗단을 원하는만큼 접어 스타일링 할 수 있고, 위아래를 반대로 입으면
스커트로도 입을 수 있습니다. 스커트는 허리에 추가된 끈으로 사이즈와 주름
을 조절하며 연출할 수 있습니다.

CIRCLE BACK 



바지 한장과 셔츠 2장을 재조립하여 민소매 탑과 스커트를 만들었습니다. 

셔츠의 소매를 이용해 탑을 만들었으며 커프스를 카라로 활용하여 자유롭게 스타일링할
수 있습니다.  바지통으로 중앙에 플리츠를 만들고, 셔츠 두장의 몸판을 측면에 배치하여
스커트를 만들었습니다. 

바지한장과 무스탕 한장을 재조립하여 
뷔스티에 탑과 스커트, 그리고 판초를 만들었습니다. 

바지 통으로 탑을 만들고 바지 윗부분과 무스탕의 일부분으로 스커트를 만들었습니다 . 
업사이클링 과정 도중 나온 단추들과 소지하고 있던 데드스톡 단추들을 활용해 장식했습
니다. 아우터로는 무스탕의 앞단과 일부분으로 걸칠 수 있는 판초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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